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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와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Family Life due to 
COVID-19, Daily Stress,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신효진*

Hyo-Jin Shin*

요 약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

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일-가정양립 갈등 감소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에 조사된 여성 가족 패널조사 8차 년도 데이터에서 기

혼여성 임금노동자를 추출한 1,934명이 분석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0.0으로 경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양립 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

무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일상스트레스를 통해서 일-가정양립갈등 증가와 직무만족도 감소에 간

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상스트레스가 일-가정양립갈등 증가와 직무만족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양립갈

등이 직무만족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 19,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 직무만족도, 기혼 직장여성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es in family life due to COVID-19, daily stress,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th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34 married women wage workers who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of the 8th year of the female 
family panel survey surveyed in 2020.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hypothesis using AMOS 
21.0.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family life change doesn’t directly affect work-family balance conflict, but 
increases job satisfaction. But family life change indrectly affects increasing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decreasing job satisfaction through daily stress. And daily stress affects increasing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decreasing job satisfaction. Additionally work-family balance conflict has an effect on reducing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practice and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to reduce work-family balance 
conflict and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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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

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

노동력은 더욱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

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53.4%에 이르고 있다[1]. 그러나 한국노동패널

자료(2021)에 따르면 25세~64세 기준 기혼여성의 고용

률은 미혼여성과 비교할 때 14% 정도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출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와 가

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뜻한다[2].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장 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취

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서 명시된 출산 전·후 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 보육

지원제도 등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

무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으나 직장에서

시행되는 자율적 제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정책

적 수혜는 크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4]. 복지선진국에

서의 육아휴직 의무화 및 노동시장 개혁, 의료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보완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혁에

따른 취업 육아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제공과 비

교할 때[5]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이 가정을 돌보며 만

족스럽게 일을 할 수 환경은 취약하게 보인다.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갈등의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고된다. 코로나 19의 확산

을 막기 위해 시행된 원격수업과 재택근무, 그리고 외

출시간 제한 등은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

켰다. 이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고

양육과 돌봄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발

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6].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의 ‘코로나 19와 가족생활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자녀 돌봄 관련 항목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 여성 중에서도 맞벌이 여성

이었다.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 변화에서도 여성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고, 맞벌이 여성과 외벌이 여성의 돌봄 부담은 거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돌봄을 위한 연차

사용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여성은 경제활동 여부에 무관하게 남성보다 돌봄

책임을 더 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개인은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업무

를 수행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7]. 특히 기혼여성의 직무 만족은 가정에

서의 아내와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으

로서 개인의 직업적 정체감을 드러내 준다는 면에서 자

아개념을 반영하며 일-가정양립과 연관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8]. 일-가정 양립갈등

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

가정 양립갈등은 가정 영역에서의 생활만족도, 양육 스

트레스, 양육 행동[9]과 일 영역에서의 직무만족도, 조

직몰입, 업무 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10]

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직무만족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일-가

정 양립갈등 간의 관계를 밝히거나[11][12] 직장만족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탐색에 집중하였다[13][14].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 속도와 감염에 따른 사회적 거

리 두기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만큼, 코로나 19 확산이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

립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전제와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것을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

한 가족생활의 변화와 일상스트레스가 일-가정 양립갈

등 및 직무만족도와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와 일상스트레스

그리고 일-가정 양립갈등 간의 관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가족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가족 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은 1차적인 스트레스 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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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2차 스트

레스 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16].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부

담이 커진 것도 2차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육 시설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자녀 돌봄

부담, 자녀와의 갈등과 같은 2차 스트레스 원을 경험하

고, 그 결과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악화시킬 가능성

도 있다[17].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토대로 보면, 코로

나 19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2차 스트레스 원은 개인에

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돌봄과 가사의 부담이 여성의 역할

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생

활방식과 관계의 변화는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증가하였

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아내의 가사노동 부담의

증가는 부부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났다[18]. 맞벌이 가정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

버지보다 어머니의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고, 학교

와 보육 시설 휴관 등으로 맞벌이 부모들은 집에서 자

녀의 학습 지도와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19][5].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

어남에 따른 가족 간 갈등도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우

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하여 커졌

는지에 대해 본인 59.3 %, 자녀 51.1%, 배우자 또는 다

른 가족 57.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우울

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코로

나 19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0].

2. 일-가정 양립 부담과 직무만족도

기혼 직장여성의 직무 만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부담감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21]. 일-가정양립

갈등이란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 요구되

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

할 간 갈등을 의미한다[22]. 기혼직장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내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서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생활영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해야 하므로 남성과 비교하여 일-가정 양립갈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혼 근로 여성에서 일-

가정 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되

고 있으며[11], 직장 보육 시설 이용, 출산휴가이용, 개

인 대리 양육이용 및 휴직 이용과 같은 가족 친화적 정

책지원 또한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일-가정 양립갈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영

향요인은 가정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연구되어졌다.

최근에는 가정요인으로 가족 간의 관계와 부부간의 친

밀감이 일-가정 양립갈등을 줄이고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24]. 또한, 여성 근로

자가 속한 조직의 제도적 요소들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직장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일-가

정양립 지원 정책의 하나로 모성보호제도가 근무지 내

에 더 많이 알려질수록, 그리고 수혜가 더 넓게 적용될

수록 일-가정 양립갈등을 완화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밝혀졌다[25]. 국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보편적 정책

으로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급 지급이 있고, 그 외에 일

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도

의 실행, 근무시간 단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있다. 그

러나 직장에서 일부 자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일과 가

정 양립정책은 시행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4].

3.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직무 만족이란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하는 자기

실현의 감정과 자기 성취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직무

과업, 작업조건, 역할 책임, 상호관계, 보상과 같은 다양

한 특성들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만족

감의 정도를 나타낸다[26]. 각 개인은 일상생활의 대부

분을 직장에서 보내므로 직장만족도는 개인의 전체 생

활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24].

코로나 19 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

계를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은 직무특성에 따라 다른 연

구결과를 나타내었다.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생의 학

교 만족도에 관한 연구(2022)에서는 코로나 19 스트레

스와 교사의 직무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

견되지는 않았으나, 직무 만족의 하위 요인 중 업무부

담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 그러나 호텔, 외식업체, 베이커리 관련 회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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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환경변화가 외식 종사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코로나 19 상황에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소진 감이 높아지면서 직

무만족도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사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기존에 자

신들에게 부여된 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인 방역 등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기존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

무수행을 하면서 갖게 되는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29].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보육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특히 업무량의 증가

가 높은 스트레스의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오래될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30].

그러나 고용노동부(2020)의 조사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자기 주도적 업무수행, 효율

적인 목표 달성 등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육아, 간병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 부담과 스트

레스를 줄여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재택근무 근로자 만족도 평가에서 만

족 91.3%, 불만족 8.7%로 나타났다[31]. 한편 한국리서

치연구소(2022)가 수행한 조사에서는 재택근무 도입의

업무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연령뿐만 아니라 자

녀 유무나 직급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

적으로,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47%가 ‘재택근무가

더 생산적이다’라고 답하여 자녀가 있는 응답자보다

17%포인트가 높게 나왔다. 이는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업무 집중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재택근무에 대해 불

만족하였으며 관리자 직급이 재택근무에 더 큰 어려움

을 표현하였다[32].

연구대상자들의 특성과 관계없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개인의 행동 면역반응이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킨

다는 설명도 있다. Schaller(2011)의 행동 면역체계 이

론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심리적

사전 방어 기제인 행동 면역체계가 활성화된 사람은 주

변의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병원균의 존재

를 암시하는 대상과의 접촉을 피하게 된다[33].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직장인일수록 자신의

작업 환경이 감염의 위험을 가진 것으로 인지하여, 그

들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34].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생활 변화,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 갈등과 직무만

족도 간의 직접적·간접적 영향 관계를 경로 분석 모형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 로 인한 가

족생활 변화는 일상스트레스, 일-가정 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갈등은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스트레스는 일-가

정 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연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수집한여성가족패널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8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성 가족 패널조사는

전국에서 대표성을 갖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2006년 1차 조사를 시행한 이후 8차

조사(2020)까지 실행되었으며, 경제 생활특성, 일-가정

양립, 그리고 여성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여

여성 가족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가족 패널 8차 조사(2020)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여성의 삶의 변화를 파악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기

존의 문항과 연계하였다[35]. 본 연구는 제8차 여성 가

족 패널 설문 조사에 응답한 9,175가구 중, 근로자가 인

식하는 일-가정양립 수준과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직장(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된 임금 근로 기혼여

성 1,973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타당성

1) 외생변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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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시간의 증가, 부부관계의 변화와 가족과 보내

는 시간의 변화를 묻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변화를

뜻한다.

2)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 일상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는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

레스를 받는다’,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

우가 있다.’,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

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나는 경제

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8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4점 척도로 역문항 처리되어 점수가 높을수

록 일상스트레스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654로

나타났다.

3)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갈등을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와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4점 척도로 역문항 처리되었으며 점수가 올라갈

수록 갈등이 커짐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584로 나타났다.

4) 내생변수: 직무만족도

현재 맡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0문항(소득,

고용 안정성, 일의 내용, 근로 환경, 근로 시간, 발전 가

능성, 직장 인간관계, 복리후생, 성과인정, 전반적 만족

도)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08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0.0 와 Amos 21.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주요변인들에 대해 기술 통계량

그리고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경로 분석 모형을 구축하

여 가설검증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은 40

대(38%)와 50대(34%)가 대다수이며 20대와 30대는

11.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은 26%,

전문대 졸업은 17.3%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6.7%

로 약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였다. 월수입은 200만 원

미만이 57.5%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400만 원 미만

이 37.9%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이 4.6%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연령

20~39세 226 11.4
40~49세 751 38.0
50~59세 677 34.3
60세 이상 320 16.2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35 56.7
전문대학 341 17.3
대학 이상 513 26.0

월수입
200만원 미만 1,135 57.5
200~400만원 미만 749 37.9
400만원 이상 90 4.6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74)

2.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량 분석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

활의 변화’는 평균 3.19로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다’(3

점)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가족생활(부부관계, 가사노동시간, 가족 간에 보내

는 시간)에 약간의 부정적 변화가 있었음을 뜻한다. ‘일

상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평균 1.96으로 스트레스 수준

이 낮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갈등’은 평균 2.09로

‘별로 그렇지 않다(2)’보다 약간 더 높게 갈등이 있음을

나타냈다. 직무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38로 ‘보

통이다’(3) 보다 조금 더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연

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

기 위해 실시한 왜도와 첨도 값은 절댓값이 모두 2보다

낮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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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코로나

가족생활변화
3.19(.37) 2 4.67 .95 1.05

일상생활

스트레스
1.96(.41) 1 3.57 .05 .05

일-가정 양립

갈등
2.09(.55) 1 4 .06 -.31

직무만족도 3.38(.54) 1.30 5 .17 .73

표 2.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Table 2. Major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N=1,974)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아래 표 3.는 주요변수들에 대한 다중 공산성 검토를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

활 변화’는 일상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양의 방향으로의

상관관계(r=.057, p<.05)를 나타내었으나, 일-가족 양립

갈등(r=.039, p>.05)과 직무만족도(r=.040, p>.05)와는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스트레스는 일-가족 양립

갈등(r=228, p<.01)과 양의 방향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직무만족도(r=-.195, p<.01)와 유의미한 음의 방향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일상스트레스의 증가는 일-

가족 양립갈등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고, 일-가족 양

립갈등의 증가는 직무만족도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가정 양립갈등은 직무만족도

(r=-.133, p<.01)와 유의미한 음의 방향으로의 상관관계

를 보임으로써 일-가정 양립갈등의 증가는 직무만족도

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본 연구

의 주요변수들의 상관계수는 모두 0.7보다 낮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가족변화1)

일상스트레

스 2)

일-가정

양립 3)

직무만족도

4)
1)
2) .057*
3) .039 .228*

4) .040 -.195** -.133**

*.p<.05, **p<.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남.

표 3. 주요변인 상관관계 분석
Table 3. Pierson’s Correlation Analysis

4.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7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경

로분석 모형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0인 포화

모형(Satuated Model)으로 모형적합도를 파악할 필요

없다[36].

그림 1. 직무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분석
Figure 1. Path analysis model result

가설 가설경로  B SE
CR

(p)
채택

H1
코로나변화

-->일상스트레스
.063 .057 .025 2.54* Yes

H2
코로나변화

-->일가정양립
.039 .026 .033 1.20 No

H3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
.303 .227 .029 10.33*** Yes

H4
일가정양립-->

직무만족도
-.092 -.095 .022 -4.20*** Yes

H5
일상스트레스-->

직무만족도
-.229 -.176 .029 -7.80*** Yes

H6
코로나변화

-->직무만족도
.078 .054 .032 2.44* Yes

H7

코로나변화 -->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

.019 .013 .006 p<.05* Yes

H8

-->코로나변화-->

일가정양립-->

직무만족도

-.020 -.014 .006 p<.05* Yes

H9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

직무만족도

-.028 -.022 .006 p<.01** Yes

*p<0.05 **p<0.01 ***p<.001

표 4. 직무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가설검증
Table 4. Path analysis result

그림 1.과 표 4.은 경로모형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우

선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는 일상스트레스

(B=.057, p<.05)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고, 직무만족도(B=.054, p<.05)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일-가정양립갈등(B=.026, p>.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

한 가족생활 변화’는 일상스트레스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갈등(B=.013, p<.05)에 양의 방향으로 간접적 영향

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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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갈등을 통하여 직무만족도(-.014, p<.05)에

음의 방향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일상스트레스는 일-가정 양립갈등(B=.227, p<.001)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도

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176,

p<.001). 또한, 일상스트레스는 일-가정 양립갈등을 통

하여 직무만족도(B= -.022, p<.001)에 음의 방향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일-가정 양립갈등은 직무만족도(B=-.095, p<.001)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직무만

족도에 미친 총 효과(B=.040, p<.05)는 직접 효과

(B=.054, p<.05)와 일-가정 양립갈등을 통한 간접효과

(-.014, p<.05)를 합친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 직무만족도에 미친 총 효과(B=-.198, p>. 001)는 직

접 효과(B=-.176, p<.001)와 일-가정 양립갈등을 통한

간접효과(B= -.022, p<.001)를 합친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생활의 변화, 일상스트레스 그리고 일-가정양립갈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여 코로나 시대의 기혼직장 여성의 일-가정

양립갈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사노동시

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부부관계)는 일상스트레스(B=

.057, p<.05)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일-가

정양립갈등(B=.026, p>. 05)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

았고 직무만족도(B=.054, p<.05)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늘어난 재택근무가 기혼여성

들이 가정에서 양육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업무를 본다는 면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코

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

한 선행연구들은 업무특성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를 나

타내었다. 고용노동부(2022)의 조사에서는 재택근무가

육아, 병간호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 부담과 스

트레스를 줄여 직무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하

였으나[31]. 다른 연구들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자녀의

유무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다양한 연구 결

과들이 발표되었다[27][28][29].

본 연구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직

접적으로 일-가정 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

나 일상스트레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가정 양립갈

등의 증가(B=.013, p<.05)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코

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일-가정 양립갈등을

통하여 직무만족도(B=-.014, p<.05) 감소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했

듯이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매개 변인을

통해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갈등을 악화시키고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일상스트레스는 일-가정 양립갈등(B=.227, p<

.001)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

만족도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

-.176, p<.001). 또한, 일상스트레스는 일-가정 양립갈등

을 통하여 직무만족도(B= -.022, p<.001)에 음의 방향

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

해 증가한 기혼 직장여성의 일상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이를 감소시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코

로나 19로 인한 가족갈등을 상담하기 위한 가족 상담

매뉴얼 개발과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족체

계 안에서의 적절한 거리 두기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기

등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37].

셋째, 일-가정 양립갈등은 직무만족도(B=-.095, p<

.001)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가

정 양립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만족이 기혼 근로자의 직장 만족을 지속시

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22].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모

성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보육 시설 이용,

출산휴가 이용,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탄력근로 및 시

차출퇴근 제도 등과 같은 가족 친화 정책이 직무만족도

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러나 유럽 선진국

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시행률은 낮게 보고되고 있다[5]. 유연근무제의 사용은

승진, 평가, 임금, 지위와 관련하여 직장 내 불이익을 경

험하게 하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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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 경우,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이거나 민간 대기업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판매직인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인 경우, 개인사업체인

경우 매우 낮았다[38]. 따라서 일-가족양립 제도의 시행

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

정양립제도 이용에 대한 좀 더 허용적인 분위기 변화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

는 직종이나 종사자 지위, 직장 유형인 경우 일·가정양

립 제도를 이용하는 데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라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

한 일상스트레스 감소와 일-가정 양립갈등의 개선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

장 조직 안에서의 가족 친화적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

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가사와 양육·돌봄의

역할에 대한 양성 평등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돕기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적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Ⅵ. 제 언

지난 2년간의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혼 직장여성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양육

부담증가 및 이와 연결된 일-가정양립갈등문제, 그리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 제

기와 이러한 기혼 직장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일상스트레스가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생활 변화’의 매개적 요인으로 일-가정 양립갈등의 증

가와 직무만족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상스트레스 변수 외에도 ‘코

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

여 일-가정 양립갈등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 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종사자 특성에 따라 일-가정양립 제도의 이용

이 다르게 나타나고 직무 유형에 따라 코로나 19 가 직

무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상이하므로, 기혼 직장여성의

특징과 직무특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대상

별로 좀 더 구체적 결과에 따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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